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  4.11.( ), 제 기 기재부 자문단 3 2030 

“넥스트 다이나믹스 이하 기 자문단 와 함께하는(Next Dynamics, 3 )” 미래 “

세대와의 대화 청년 미래를 잡다: , ” 를 개최하여 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

경제 사회· 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

정부 부처 최초로 년부터 2022 자문단을 운영2030 해왔으며 년 기 , `24 2

자문단까지 활동을 종료하였다. 이번에 출범하는  기 자문단은3 향후 년간  1

경제 산업 고용 복지 대외경제· , · , 등  주요 정책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견

전달 및  정책제언 역할을 담당한다.

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요 < 2030 >
▪일시 장소 금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/ : ‘25.4.11( ) 14:00 / 

▪주제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경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책 과제: ·

▪참석 : 부총리 경제구조개혁국장 청년보좌역 인, , 2

제 기 기재부 자문단원3 2030 총 명 중 명( 20 19 )

서용석 교수 구자현 박사 한국개발연구원(KAIST), ( )

김태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하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( ), ( )

 기 자문단 발대식3 을 겸해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자문

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,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

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.

지속가능한 경제 청년과 함께 설계한다, 
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자문단과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- , 2030 「 」 

보도시점 금2025. 4. 11.( ) 15:30 배포 금2025. 4. 11.( ) 13:00

보도자료



 이어진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최 부총리는 ‘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’

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문단원들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모습과 ·

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참석자 들은 미국 관세전쟁 등 통상發 

환경 급변 속 우리 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 소부장 등 , 미래먹거리 

산업 발전방안, 청년 고용시장 진입 여건 및 구조개혁 필요성 그밖에 , 

년 뒤 50 대한민국의 모습 등 미래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

발언하였다.

최 부총리는 미래는 과거의 연속선이 아니며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 , 

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정책적 선택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에 

큰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며 모든 , 정책 설계시 지속가능성과 보다 

나은 미래세대의 삶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.

아울러 최 부총리는  , 미래의 방향을 잡는 주역으로서 청년의 역할 을 다시 

한번 강조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, 

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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